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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장인물

석지호� :� 남/20/대학생/소심한� 성격이지만� 배려심이� 많다.� 점수가� 낮은� 자신과� 사귀는� 민경에게� 작

은� 자격지심을� 가지고� 있다.�

주민경� :� 여/20/대학생/밝고� 희망찬� 성격.� 자존감이� 높다.� 캔디같은� 성격.� 대체적으로� 부족한� 것� 없

이� 자란� 배경환경.� 지호의� 여자친구

소개팅� 여/남

로그라인

사람에� 점수를� 매겨주는� 어플이� 있는� 세상.� 점수가� 높을수록� 더� 훌륭한� 사람이라고� 생각하는� 사람

들.� 재력,� 친구,� 활동,� 취미� 등등� 모든� 것을� 알고� 있는� 이� 어플에� 많은� 사람들이� 의존한다.� 그런데�

여기,� 점수에� 얽매이지� 않는� 청춘이� 있다.

시놉시스

첫� 만남에� 무조건� 핸드폰� 번호를� 교환하고� 핸드폰에� 그� 번호를� 입력하는� 사람들.� 이름의� 옆에는� 점

수가� 매겨져� 있다.� 낮은� 점수를� 받은� 사람은� 높은� 사람들에게� 연신� 굽신대고,� 점수가� 높은� 사람들

은� 낮은� 사람들은� 내려다보며� 하대한다.� 카페에서� 그런� 이들을� 바라보는� 민경과� 지호.

데이트를� 하고� 헤어지는� 둘.� 그러나� 그들의� 집에� 가서도� 점수의� 힘은� 여전했다.� 가족� 중에서도� 점

수가� 높은� 사람은� 낮은� 사람에게� 온갖� 집안일과,� 식사� 등을� 시키는� 것이� 당연했고,� 낮은� 사람은� 분

해하면서도� 그것을� 따르기만� 할� 뿐이다.� 민경은� 점수가� 높았기에,� 집에� 들어가면� 환대를� 받지만,� 지

호는� 점수가� 낮았기에� 집에� 들어가면� 외면을� 받는다.

결국� 집에� 가지� 못하고� 거리를� 떠도는� 지호.� 한강을� 바라보며� 마음의� 안정을� 찾는다.� 그러다� 민경

에게� 전화를� 거는� 지호.� 전화를� 받은� 민경은� 그를� 찾아간다.� 지호는� 민경에게� 가졌던� 자격지심에�

대해� 고백하고,� 민경은� 그에게� 점수는� 내게� 중요한� 것이� 아니라며� 일침한다.� 이에� 미안해하는� 지호

는� 울며� 민경을� 껴안는다.


